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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힉미 중긴모A隱 D?'j 디음 주， 1O 25일 - 26일 

철힉r깁의 축쩨인 미네르ㅂ円 힝연！ ＜청춘ㅂ隱傘 

첫 미네르ㅂ巴 힝연을 맞지했던 당시 신입생 강성도 학생의 

후기． 

청춘들이 물러오는 ㅂ階． 미네르배의 흣) L 

13힉I번 강 성 도 

제주대에는 많은 축제들이 있다． 아라대동제를 시작해서 아라쳬전’ 그 

리고 각 단대의 쳬육대회， 그리고 무수한 캠프들과 MT· 하지만 과 단위 

로 주체가 돼서 축제를 열고 여러 학유들에게 자산의 끼와 열정을 뽐낼 

수 있는 과축제가 나는 제일 재밌고 커다란 축제라고 생각한다· 철학과 

같은 경우는 ‘미네르바의 향연’이라는 이름으로 매해 축제를 열고 있다． 

1년 전， 내가 처음 신입생의 자리에 있을 때도 선배들은 미네르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 나는 왜 우리과만 하는 조촐한 축제를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막상 미네르바가 다 

가와도 몸치에다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나로서는 뭔가를 해 

낸다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준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 

었다． 

하지만 막상 미네르바가 가까워오자， 많은 동기들과 형， 누나들이 나 

의 힘을 팔요로 했고 나 또한 우리 과에 대한 애정으로 그리고 철학과 

가 다른 제주대 학우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면 

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춤을 연습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느꼈다． 

영상을 수 백 번 돌려보면서 한 동작 한 동작 따라 해보고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셀 수 없이 했다． 하지만 함께 가는 철 

학과의 학우들의 격려와 응원 속에서 우리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그것은 남들 앞에서 쭈뼛대기만 

하던 나께게는 새로운 전율과 추억을 선사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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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네르바의 향연을 통해 사람들과 몸으로 소통하는 법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도 엄청 

난 밑거룽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철학과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경험을 모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ㄹ：燈」 축졔팝 준비먀기 위해 우ㄹ는 많은 샥간을 준비해왔 

고 그민目 많이 가까워졌다． 

1281 Philosophy and Wish 



201；〕 매력철철이들이 암께 했ClI- 시간들 " 

이 미네르ㅂ凹 힝연이 끝난 후， 우른」 ＝그 닐厓 ㅂ匣 MT릍 「덕났 

고 그 후 12일 초 기말고＾晨 본 후어12힉미 정기총외와 종김）마 

티를 마지막으로 긴 겨울빙힉읕 믓（！《걱했었고 

우리는 이졔 다시 2014 한 해가 시lt극빈매셔 돝아오는 봄ㅂ I」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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